
2부 삼위일체 하나님과 창조

7장 하나님을 아는 지식

❓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참되게 알 수 있나?

하나님은 우리 머리로 다 담을 수 없는 분이지만, 스스로를 드러내셨기에 알 수 있다. 교회는 늘 불가해성을 고백했지만 근대 철학은

이를 불가지론으로 바꿔 신학을 위축시켰다. 바빙크는 불가해성이 오히려 계시로 얻는 참되고 비유적인 지식의 전제라고 말한다. 사람

은 하나님을 알 능력을 갖고 태어났기에 진짜 무신론은 드물고, 신 존재 논증은 믿음을 돕는 증언이다. 성경은 온 창조세계에서 가져온

사람 말로 하나님을 부르며, 이 지식은 제한적이지만 참되고 믿을 만하다.

용어 먼저

불가해성 하나님을 사람의 머리로 다 담거나 정의할

수 없음

불가지론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주장

유비적 지식 닮음에 기대어 하나님을 아는 간접적이지만

참된 앎

신인동형론 사람의 몸·감정·말로 하나님을 묘사하는 방

식

본유관념 태어날 때부터 완성된 지식이 들어 있다는

생각

심어진 지식 계시가 마음에 남기는 하나님에 대한 직관과

인상

모사적 지식 하나님의 자기지식을 본떠 피조물에게 주어

진 앎

구조도 · 불가해성에서 참된 앎으로

불가해성

하나님은 다 담을 수 없다
➜

불가지론 비판

모른다고 끝내면 안 된다
➜

자기계시

하나님이 먼저 알리심

앎의 능력

모든 사람 안의 종교 씨앗
➜

유비적 지식

제한적이나 참된 앎
➜

하나님 이름

창조세계에서 온 말로

핵심 주장

1.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학의 전부이며, 이 앎은 예배로 이어지는

생명이다.

2.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이 스스로를 드러

내셨다는 사실이다.

3. 성경은 하나님의 인격성과 절대성을 함께 가르친다.

4. 불가해성은 불가지론이 아니라 계시로 얻는 참된 지식의 전제

다.

5. 사람은 하나님을 알 능력을 갖고 태어나지만, 내용은 계시와 양

육으로 배운다.

6. 참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결국 거짓 신을 만든다.

7. 신 존재 논증은 수학적 증명이 아니라 이미 있는 믿음을 강화하

는 증언이다.

8. 우리 지식은 상징이 아니라 모사적·유비적이어서 제한적이지

만 믿을 만하다.

성경 근거

요 17:3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

롬 1:19-20 창조세계가 하나님의 존재와 신성을 보여 줌

사 57:15 높으신 하나님이 겸손한 자와 함께하심

마 11:27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온전히 아는 자 없음

행 17:27-28 하나님은 공간 너머에 계시며 우리는 그 소

생

시 14:1 하나님 없이 사는 실천적 무신론이 있음

사 40:26 성경은 증명 대신 창조주를 보라고 촉구함

오해 → 바른 이해

✕ 하나님은 알 수 없으니 말도

못 한다

✓ 알 수 없기에 더욱 계시에 기

대어 참되게 안다

✕ 하나님 지식은 머릿속에 타

고난다

✓ 알 능력은 타고나나 내용은

계시와 양육으로 얻는다

✕ 신 존재 증명이 믿음의 토대

다

✓ 논증은 믿음의 근거가 아니

라 믿음을 돕는 증언이다

✕ 하나님 이름은 인간 감정의

투사일 뿐

✓ 하나님이 사람 말에 맞춰 스

스로를 알리신 것이다

“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알리셨기에 우리의 앎은 참되다”

💬 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머리 공부로만 여기지 않는가? 💬 일상과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며 살고 있는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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